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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조비리… 침묵하는 대법원 
 

“경제적 이유로 사표를 냈고 우연히 시기가 몰렸을 뿐입

니다.” 

작년에 군산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사직했

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1일, 대법원 간부들은 “아

무 일도 아니다”며 녹음기를 켜듯 같은 말만 했다. 

10여 일이 지나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사직한 판사들이 구속된 업자를 풀어주고, 향응을 받았

다’, ‘골프와 여행 접대를 받았다’, ‘공짜로 업자의 아파

트에 살았고, 자동차도 공짜로 탔다’는 내용들이었다. 

기자들이 취재를 했지만 허탕만 쳤다.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들은 “모른다” “아

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석방된 업자의 판결문,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확인을 요구하

자 “접대골프 2번이 문제가 됐는데, 사표를 낸다고 해서 다른 의혹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언론의 확인을 통해 대법원이 3주 동안 거짓말을 해왔고 의혹들이 일부 사실

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속됐다가 금세 풀려난 업자는 군산지원에서 수십 건의 경

매를 받았고, 여러 판사들이 업자 형제가 운영하는 고급 술집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업자 

석방과 경매에 판사들과의 ‘유착’이 작용했다면 신종(新種) 법조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현지 검찰은 진상 파악을 하면서도 본격 수사를 할지를 놓고 대검찰청만 쳐다보

고 있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까마득한 선배인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눈치만 

본다. 판사들 사표를 받으면서 수사의뢰 등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던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판사 4명이 연루된 브로커 김홍수씨의 법조비리 사건이 공개

된 뒤에도 대법원은 말이 없다. 이래서야 이 대법원장이 작년 9월 취임하면서 약속한 ‘국

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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